[image: image1.jpg]=5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g God's work. Our hands.





               










미국 복음주의 루터 교회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손으로
                                   성경 연구 (자유로운 기부)
                                                       Serena Sellers 목사
                                                        자원하여 … 힘대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 고린도 후서 8:3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공평한 것입니까?”
그 청소년부 리더들은 이제 다가오는 선교여행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여행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분담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의의 결과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청소년부에 속한 자녀들이 한 명 이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가정은 부모의 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반면에 다른 청소년의 가정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교 헌금 모금자들을 정하는 문제에 이르면 어떤 청소년들은 돕겠다는 준비가 잘 되어있지만 다른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정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또는 대학진학 학자금을 저축하기 위해서 주말에 일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청소년들은 운동이나 다른 과외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경비를 균등하게 나누는 것은 그러한 경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모금을 그룹 차원에서 하고 모든 사람이 모금자로 참여하도록 햬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금의 여유가 없는 가정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금해야 하는 금액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절충하는 것으로써 그 경비를 (일한 시간을 상세하게 회계처리한) 청소년그룹 자금과 비용에 대한 책임을 맡은 가정들 사이에 나누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분이 극단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즉 그룹에서 전체 비용이 어떤 것인가를 각 가정에게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모금자들과 후원을 통해서 모으기로 하고 만약 모금자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 그룹을 대신하여 선교여행을 위한 후원자를 구해오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처음에는 회의적으로 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부를 하려고 하겠는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공짜 여행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어느  사람은 많은 금액을 내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여 공정하게 자신이 분담해야 하는 것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에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방법을 고심해서 생각해 보고 또 그들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들은 이 방법이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각자가 힘이 미치는 대로 기부하면 충분한 금액이 걷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은혜가 필요했다면 이번 기회는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못한 것이 되겠지요.  
당신은 당신의 교회에서 또는 다른 그룹에서 이와 같은 딜레마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딜레마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잠간 멈추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
당신은 재력가입니까?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은 재력가에 속할 것입니다. 북미라는 배경에서 엄청난 부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우리가 가진 재산이란 것이 그들과 비교할 때 아주 미미한 것이란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소득이 $5,445(미국의 보건 후생부의 빈곤 기준선의 절반) 밖에 안되는 사람이라도 지구상의 85%의 인구들 보다도 높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싸이트 “세계 부자 리스트” (www.globalrichlist.com)를 방문하여 당신의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전 세계 기준으로 본 당신의 소득 순위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깜짝 놀랄만한 체험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25명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가장 가난한 2,500만명의 소득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와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기는 해도 우리보다 낮은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에 대해 왜곡된 견해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를 느끼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재력가라고 할 때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잠간 멈추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
바울은 마게도냐 크리스챤들이 가진 재산이란 것이 극히 제한된 것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것들을 내어 줄 수 있는 약간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재산이 적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상했던 그들의 헌금은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이 그들의 재정적인 능력에 비례하여 기부를 하리라고 기대했었습니다.   
비례적 기부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았던 히브리인들의 전통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우리의 구약)은 헌금이 어느 사람의 재산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받은 것에 비례하는 헌금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관대함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관대함을 반향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원천이므로 헌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 신명기 8:17-18상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 가면 야곱은 베델에서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 창세기 28:22하
예수님께서도 받은 것에 비례하여 관대함을 베풀어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 누가복음12:48하
당신은 소득의 일정 퍼센티지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헌금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 금액의 숫자를 보고 놀라십니까? 당신이나 또는 당신의 그룹에 있는 다른 분들이 십일조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잠간 멈추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것은 율법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방법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자원하는 것이어야 함을 천명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 고린도 후서9:7-8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드리고자 할 때 맞는 적절한 금액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당신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잠간 멈추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 
제가 처음으로 십일조(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를 시작했을 때에 저는 아직 대학생이였으므로 이렇다할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일조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의 10분의 1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나이를 더해가고 더 큰 금액의 수입과 함께 집 모게지와 자녀양육과 같은 책임들이 늘어가면서 저는 제가 드리는 십일조 금액의 크기 때문에 때때로 놀라곤 했습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이 얼마되지 않았던 것이 아주 크게 자랐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이며 따라서 헌금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때때로 비록 제가 별로 여유가 없이 지내는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십일조는 충분히 의미있는 금액을 드림으로써 제가 그것을 볼 때 그것이 저의 일상생활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임을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저의 십일조 금액은 제 소득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으며 십일조는 저로 하여금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가를 생각하게 해 줍니다.
위에서 말한 청소년 그룹의 가정들과 마게도냐의 크리스챤들은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고자 헌신했고 그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인가를 깨달았으며 그들의 힘에 미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를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주 하나님, 주님은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을 때에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 주님 자신을 내어 드리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물질의 부요함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용기와 관대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게도냐의 재발견


감사와 관대함의 정신








